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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6~17장, 고린도후서 11장 23~29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바울 사도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간수

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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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세 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번 죽을 뻔 하였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위험을 당하고, 광야에서 지내고, 

강과 바다를 건너다니면서 전도하였습니다. 바울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추위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애쓰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 하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혼자 아덴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고 어떤 곳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 있는 제단

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온갖 우상들로 가득한 도시를 보면서 

바울은 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전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16)

성 암 송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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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이나 은이나 돌에 모양을 내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찾기는 하지만 모르고 있는 그 진짜 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덴 사람들 중에는 말씀을 듣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시 들어보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인도되고 구원받게 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55오늘의 공부 

바울은 아덴에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음 그림에 알맞은 말을 연결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 말씀을 읽고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골로새서 1:28~29)

                 복음을 전한 바울

분한 마음이
가득한 바울

"이 사람들에게 진짜
신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어야겠다."

결심하는 바울

"아!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바울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
이 우상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니...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하는 자 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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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 성경의 내용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 드나요? 그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봅시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을 받으며 진리를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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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아덴

어린이 여러분! 아테네 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테네는 유명한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한글 성경에 나오는 아덴이 바로 그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학문과 조각 등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상들이 너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 아테네의 모습을 보면 학문의 수준이 높고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의 서편 언덕 위에 있는 광장으로 종교재판까지 하는 

유명한 법정이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지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덴? 아레오바고? 이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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